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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기술' 이란 용어는 사전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없다.  다만 환경문제가 심각한 오늘날에는 환경오염 혹은 환경파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거나 혹은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기술을 선호하면서, '친환경적인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친환경 기술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연환경(自然環境, natural environment)이라 하는 것은 지구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아우르는 상태를 포함하는데, 일반적으로 '환경'이라 말하는 경우 '자연환경'을 의미한다. 다만, 대한민국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 1항)  [환경정책기본법 링크]
환경오염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환경의 고유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민국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오염을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 4항) 
환경오염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으로 인해 산성비가 유발되고, 산성비로 인해 토양오염이 유발되는 것처럼 오염이 또 다른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환경오염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 황사나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해수면상승, 사막화 등은 물론이고,  생활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플라스틱 쓰레기 등 복합적인 환경오염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환경오염은 한 두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국가의 문제도 아닌,  지구 전체의 문제이며,  한 시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우리가 만들어낸 환경오염은 미래의 유산이 된다.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를 가져오게 된 원인들은 결국 인류가 3차례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룩한 기술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불리는 석유는 제2차 산업혁명부터 제3차 산업혁명까지 절대적인 자원이고 기술이었다.  
공장의 기계는 물론이고 자동차, 비행기, 바이크 등 모든 운송수단은 석유에너지로 움직이고,  비닐과 플라스틱은  의류와 신발, 건축 소재, 용기와 포장재 등 거의 모든 생활용품도 석유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석유로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석유에서 식품과 화장품 원료를 뽑아내니 우리는 석유를 먹고 바르고, 석유로 덮은 길로 다니고, 석유로 만든 집에 살고 있는 것이다.  
석유로 둘러싸이고 석유로 살게 된 그 결과는 어떤가?  인간과 애완동물은 물론이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류에게 유익한 자원이나 기술이었다고 해도 심각한 환경오염의 결과를 확인한 지금부터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은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자원 혹은 기술이면서,  환경오염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비용이나 설비 등이 상업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석유의 경우에, 석유가 모든 자동차, 비행기, 공장기계의 동력원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아황산 가스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매연을 뿜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석유에너지를 대체할 친환경 기술은 무엇일까? 풍력? 수력? 원자력? 태양광? 또 다른 그린에너지?  
기술의 발전에는 반드시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즉 비용이나 편리성 혹은 국가적 지원 정책, 사회적 공감대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지금은 석유에너지에서 다른 친환경 에너지로 바뀌는 단계이다.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친환경 차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에서 사용하는 '친환경자동차'라는 말이 있다.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이다.  '하이브리드'는 석유와 베터리의 전기를 사용하는 차이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석유와 베터리의 전기를 사용하면서, 외부에서 충전이 가능한 차이다.  이 둘은 과도기적인 형태의 엔진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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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때문에 유명해진 '전기차'는 엔진 없이 전기모터로 작동하는 자동차이다.  소음도 없고 공해물질도 없다.  전기차가 미래 자동차의 대표주자가 될 것이다. 
 
'수소차'는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차로서,  수소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에 비해 충전시간이 매우 짧다.  연료전지 코스트와 수소저장소의 안전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 친환경 차로 유망하다. 참고자료(친환경 자동차 -환경부)
 
그린 에너지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라고 부른다.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조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등이 있다. 
<그린 에너지 편에서 다룬다>
다온타임즈 nawonjang@daontimes.co.kr


http://www.da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


image1.jpeg




image2.jpeg




